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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기 잠들었네 
 

"저 아기 잠들었네"라는 성탄 찬양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곡조에 

영감을 주는 가사가 실려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음악과 가사 너머에 있는 비전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아기 잠들었네"라는 부분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살과 

피를 지닌 한 인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찬양합니다.  
 

"저 아기 잠들었네"를 부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회중 속에서, 그리고 그 너머 거리와 

전 세계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라는 가사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예수님이 

온전한 선물이기도 하지요)께 드린 선물을 노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선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기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가사를 통해 우리는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을 통해 

지원받는 이들을 비롯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노래합니다.  응급 상황과 

건강 상황에 대한 지원, 또 교육의 기회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은 의료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은퇴 

목회자들, 교회 사역자들, 그 가족들을 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헌금은 소수 인종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장로교 산하 학교와 대학교의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학업을 지속해 교회와 세계를 그들의 은사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의 지원을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리아의 아들,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인하여, 온전한 선물이신 예수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심정으로 달려가 "그를 찬양"할 때에, 우리의 선물, 우리의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을 축복하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이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아멘. 


